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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
1. 취약한 존재로서 여성 연예인: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저널리즘, 대중의 공모 (홍남희)
2. 미디어와 20대 여성연예인: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(김은영)
3. 아이돌 선정물의 유통과 소비 양식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향  (김희경)

세 편의 흥미로운 논문들을 읽고 여성혐오, 여성아이돌에 대한 젠더화된 차별과 규제, 아이돌 
산업의 선정성을 비판하고 건강한 법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
게 생각합니다. K-POP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가는 이면에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
당연시되었던 걸그룹의 성적대상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해주신 홍남희 선생님과 김은영 선
생님, 그리고 플랫폼에 따른 심의 및 제재의 어려움을 상세히 짚어주신 김희경 선생님의 수고
에 감사드립니다. 

홍남희 선생님과 김은영 선생님의 논문은 여성 연예인, 특히 여성 아이돌 가수들이 성희롱이
나 온라인 집단 공격, 사이버블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의 원인을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지목
하고 있습니다. 홍남희 선생님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샤덴프로이데 정서가 연예인의 성별
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젠더화된 정서라는 점에 주목하며 여성 연예인을 향한 젠더화된 평
가,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페미니즘, 그리고 여성혐오 정서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. 김은영 
선생님은 여성 연예인에게 성적 대상으로서의 성애화를 요구하는 반면, 성적욕망의 주체가 되
고자하는 여성연예인은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하는 가부장 문화의 이중적 성규범을 고 설리
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합니다. 

책임 프로듀서가 ‘남자들을 위한 건강한 야동’으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<프로듀스 
101>이후 걸그룹의 섹슈얼리티를 소비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일련의 규범들이 구체화되었다고 
생각합니다.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지만 몸짓이나 표정은 아이같이 순수해야 하는 성적 이중
규범이나 무리 속에서 상냥하고 다정한 여동생 역할을 요구받는 행위규범 등이 예가 될 수 있
습니다. 성적 규범은 대중이 어린 여성들의 성을 소비할 수 는 있지만 여성들이 성적 주체가 
되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이며 행위규범은 내가 너를 사랑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
와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2030 남성 팬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토대로 볼 수 있습니다. 홍
남희 선생님의 표현대로 ‘여성’ 연예인에게 가해지는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한 사회의 여성에 
대한 인식, 대중문화와 산업, 언론이 생산해 내는 담론 등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여성 아이돌
의 행위와 sexuality 규범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두 분 선생님의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
생각합니다. 

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은 내용은 홍남희 선생님과 김은영 선생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
분으로 걸그룹에 대한 사회적 처벌과 여성혐오적 담론의 현성에 군소 인터넷 언론매체 못지않
게 메이저 언론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. 연구의 설계 상, 김은영 선생님의 설리 보도 사




